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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부 다르고, 형제 다르고, 친구 다르다. 느낌도 다르고, 대함도 다르다. 

2. 성부, 성자, 성령은 일체이지만 각각 다르시다. 얼굴도 모양도 개성대로 다

르시다. 마치 해, 달, 별이 모양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듯 다르시다. 그러나 일

체이시다.

3. “삼위일체 외에 누가 더 없습니까?” 하고 기도하니, 성자 주님은 말씀하시

기를 “해, 달, 별이면 됐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느냐. 삼위일체는 마치 궁창의 

해, 달, 별과 같다. 그 외에는 더 필요하지 않다. 인간은 삼위일체의 형상을 따

라 그 모양과 형상을 창조했고, 만물도 삼위일체의 기본 구조에 따라 구상하여 

창조했다.” 하셨다.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난 자는 그 영도 육도 삼위일체가 

될 수 없다. 

4.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난 자는 삼위일체가 지상에 역사를 펴실 때, 그에 합

당한 사명자로 쓰인다. 

5. 땅에서 성자의 육이 되어 메시아 사명을 한 자라도 그 육은 육으로 끝나고, 

그 영은 천국에 가도 삼위일체의 대상으로만 영원히 존재하지, 감히 삼위일체

의 위치에 갈 수 없다.

6. 여자는 한 번 여자로 태어나면, 일생 동안 전능자가 주신 여자로서의 사명

을 하며 여자의 영광으로 살다가 끝난다. 남자 역시 그러하다. 그러나 어떤 사

람들은 자기 정신과 생각의 이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남자를 여자로 만들

기도 하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기도 한다. 그런다고 만들어지겠느냐. 만들다가 

망가져 자기 본래 존재도 상실한다.

7. 자전거가 싫다고 다 부수어서 차를 만들다 보니, 차도 안 만들어지고 자전

거 본래의 존재도 없어졌다. 



8. 자기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싫다고 아름답게 여자로 개조하여 산다고 하고,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싫다고 멋있게 남자로 개조하여 산다고 하는 자들

은 그 정신과 마음에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몸을 남자로 고치고 여자

로 고쳐도 모든 것을 다 고칠 수가 없고, 그 정신과 마음과 혼과 영도 고칠 수

가 없다. 고로 여자가 완전한 남자가 되지도 않고 남자가 완전한 여자가 되지

도 않으니, 자기 본래의 존재만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자들은 겉만 여자, 겉만 

남자이지, 그 살도, 피도, 뼈도, 위장도, 간장도, 신장도, 심장도, 마음도, 뇌는 

안 바뀐다. 모두 정상이 아니다.

9. 신약 초림 때 나사렛 예수님의 육은 삼위일체 성자의 육이 되었다. 하나님

은 성자의 상징적인 그 몸을 이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셨

다. 그에게 메시아로서 성자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다. 죄를 대속

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성자 주님은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과 함께하셨다.

10. 성자 본체가 나사렛 예수에게 임함으로 성자 본체의 영이 나사렛 예수님

의 육체의 영이 되어 역사를 펴 나갔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육신에 속한 자

체 영은 따로 있었다. 나사렛 예수의 육신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영도 성자 

본체의 영과 일체 되어 행하셨다.

11. 성경대로 사람은 육신이 태어나면 동시에 영이 태어난다. 육신만 있고 영

이 없는 자는 없다.

12. 성자 본체의 영과 나사렛 예수님 자체 영을 쪼개서 알아야 된다. 성경에는 

‘영’에 대한 말이 많이 있다. 어떤 것은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것이요, 어떤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13. 나사렛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측 강도에게 말씀하시

기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했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자체 영이 낙원에 가니, 예수님을 인정한 우측 강도의 영을 함께 데



리고 간다 함이다. 이는 나사렛 예수님의 자체 영이 자기 육신을 통해 말한 것

이다. 예수님의 육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예수님 자체 영은 영옥에 있는 영

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벧전 3:18-21). 역시 성자 본체가 그 영과 함께하

셨다. 그리고 성자 본체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벧전 3:22), 나사렛 예수님

의 영은 낙원으로 가셨다(눅 23:43).

14. 성자 본체의 영은 천지와 우주와 인간과 무형 세계인 영의 세계를 창조하

신 삼위일체 중의 한 존재이시다. 나사렛 예수의 영은 예수의 육신이 태어날 

때 육신과 함께 태어난 예수 자체의 영이다.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에게 삼위

일체 성자 본체의 영이 임했다. 고로 나사렛 예수의 육과 영은 성자 본체가 메

시아로 쓴 육과 영이다.

15. 나사렛 예수님은 신약권 메시아로서 영의 세계에서도 신약권 메시아다. 성

경에 이미 나와 있으나, 사람들에게 인식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 

16. 나사렛 예수의 육신이 세상에 있을 때 그 육신이 성자 본체의 몸이 되어 

생명을 신약권으로 구원했듯이, 그 육이 죽고 영으로도 영계에서 역시 성자 본

체의 몸이 되어 사망권에 있는 영들을 신약권으로 구원한다.

17. 성약 재림시대 사명자의 육신도 성자 본체의 몸이 되어 시대 성약 말씀을 

받아 생명들을 성약권으로 구원하며 육적 휴거 역사를 펴 나간다. 그러면서 성

약권 신부로 영적 휴거를 준비시킨다.

18. 재림 때 성자 본체가 다시 오셔서 땅의 사명자의 육신을 쓰고 나타나 시

대 말씀을 전하고 역사하신다. 재림시대 사명자는 성자 본체와 함께 땅에서 육

으로 하는 육적 휴거 역사를 이루며, 동시에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을 위해 영 

휴거를 준비시킨다. 성약권에서 신부로 준비시킨다. / 이와 같이 나사렛 예수

님의 영도 영계에서 그같이 애태우며 성자 본체의 영 재림을 위해 영 휴거를 

준비시킨다. 신약권에서 자녀로 준비시킨다. 


